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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도 귀한 생선이지만, 최근에는 해가 갈수록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갈치뿐만 아니
라 고등어, 광어, 오징어 등 여러 국내산 수산물의 가격 역시 오르며, 장바구니에 담기 전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최근 여름만 되면 반복되는 폭염, 에어컨 앞을 잠시라도 벗어나면 견딜 수 없는 이 무더위
는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어업과 양식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온의 
변화로 인해 어종들의 주 서식지가 바뀌고, 양식장은 적절한 수온을 유지하지 못해 수많
은 어류들이 폐사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식탁에도 찾아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후위기 속에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이마트가 마련한 원칙과 실행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업계 리더로서 지속
가능한 조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WWF와 함께해온 협업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소개합니다.

PSI (PRODUCT SUSTAINABILITY INITIATIVE)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보고서 01

제주도 은갈치가 

비싸지는 

이유를 아시나요?

1. 들어가며



PSI (PRODUCT SUSTAINABILITY INITIATIVE)

이마트와 WWF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2022년부터 ‘지속가능한 상품 이니셔티브(Product 
Sustainability Initiative, PSI)’를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PSI 
Phase 1에서는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7가지 주요 원재료(축산, 수산, 코모디티(커피, 차, 코코아), 임목재, 
면직물, 팜유, 대두)에 대한 지속가능한 원재료 소싱 로드맵을 구축해 자연자원의 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업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7가지 원재료 중 수산물에 초점을 맞춰, 기후위기가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에 미치고 있
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마트의 공급망 대응 전략과 Phase 1에서 작성한 수산물 로드맵을 돌아
보고,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이마트의 노력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마트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유통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관련 수산물 공급 불안정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바다의 생물다양성을 지켜 나가고자 한다.

친환경상품
(Green Product)

국내법 기준(인증) 중심 ‘친환경상품/녹색제품’

「녹색제품구매촉진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유기식품법」

환경부 그린카드, 녹색매장,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등 참조

#환경표지#우수재활용#저탄소#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
#저탄소농산물#유기농#유기가공#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무농약#무항생제#기타

원재료/소싱
(Responsible Sourcing)

국내/글로벌 기준(인증) 중심
상품 및 원재료의 책임감*있는 구매/소싱

* 공정무역, 생태환경, 생물다양성, 자원,  
노동건전성 동물복지 등 

#공정무역#동물복지#무항생제#ECOCERT#EU#FSC
#ICEA#MSC#ASC#OCS#RSPO#USDA#PEFC

#RTRS#RainforestAlliance#BCI#GOTS
#IFOAM#JAS#IMO#BIOINSPECTA #기타 

건강/안전
Health & Safety

경제성을 전제로 한 식품 안전 및 건강/영양 화학물질,  
비건 등의 이슈 고려 

#NON-GMO#건강기능식품#글루텐프리
#무항생제#비건#영양성분강화
#저/무당#저/무염#저/무지방

#저/무칼로리#기타 

패키징 & 플라스틱
(Packaging & Plastic)

상품 및 구매비품, 물류포장 등의 모든 패키지,  
플라스틱 이슈 고려(단계별 과제 진행)

지속가능한 포장을 위한 지표 마련 및 적용

#재활용용이성평가#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재포장#재활용가능소재#재생소재#에코디자인
#리필스테이션#녹색인증포장재#재생플라스틱

#바이오플라스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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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자원 남획 비율 변화(1947년 → 2015년)  

전체 생물 중 
바다에 사는 생물의 비율

자원량이 급감한 어류의 비율

수산물로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받는 인구

지구 표면에서 바다와 육지가 차지하는 비율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일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기반이다. 
수산물은 전 세계인의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철분, 비타민 D, 오메가3, DHA 등이 풍부하다.

그러나, 바다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지금의 어업은 생물다양성을 감소시켜 
기후변화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기후변화와 지속불가능한 어업으로 줄어든 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수산물 공급량 감소로 이어진다.

국내 어업생산량 감소율(2024년, 전년 대비)

생물다양성 감소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우리 식탁의 수산물

70%

30%

10%    33%

80%

93%

33억 명 -2.2%

갈치 

-26.6%

고등어류

-17.4%

오징어 

-42.0%

지속불가능한 수산물 공급

어종별 국내 어업생산량 감소율  (2024년, 전년 대비)

이러한 위험은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유통업계에도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 
이마트는 기후변화가 주요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양식성 어류와 회유성 어류 모두 
재무적 영향도와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유통업계가 맞닥뜨린 수산물 공급망 리스크

2. �기후위기 속 변화하는 바다의  
핵심지표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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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인증  

 플라스틱 & 지속가능한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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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arine Stewardship Council(MSC), Blue foods: 
The role of sustainable fishing in feeding  
a growing population 

출처: 통계청, 2024년 어업생산동향조사 

출처: [제13회 세계해양포럼] 정규세션 ‘수산의 축적’ “남획 탓 전세계 어류 93%가 자원 급감… 수산 패러다임 전환해야”, 부산일보, 2019.10.31 출처: emart Net Zero Report 2025,p.27, ‘이마트 공급망의 기후위험 평가 - 중대성평가 결과’ 



기후위기가 수산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자연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수산물 생산량과 종의 다양성이 감소함
에 따라 공급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는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영향
을 미친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국내 어업 생산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어업생산동향조사(통계청)
에 따르면 2024년 어업생산량은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5년(2019년~2023년) 평
균과 비교하여도 3.5%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세는 연근해어업과 해면양식업에서 크게 드러나는데, 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 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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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수산물 공급에 미치는 
주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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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841

연근해

2,336

2,285

2,249

해면양식

439 411

479

원양

41 41

43

내수면

합계

3,741
3,691

3,610

5년 평균

2023

2024

어업생산량		  (단위: 천 톤)

어업생산량 합계

3. 수산물 공급망에 닥친 위험

생산량 감소 

해수 온도 상승, 
산성화, 극심한 기후 현상이 

어류의 번식, 성장, 
서식지 변화를 유발하여 

생산량 감소에 영향 

불확실성

수산물 어획량이 
불규칙해지고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재료 조달의 

불확실성이 증가

1

3

종의 다양성 감소 

해양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특정 수산물 종의 

서식지가 사라지거나 
변화하면서 

종의 다양성이 감소

품질 저하 

해양생태계 변화로 
특정 종의 생존이 
위협받음으로써 

수산물의 품질이 저하

2

4

 5년 평균
 20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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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 https://kostat.go.kr/boardDownload.es?bid=225&list_no=435155&seq=1

 5년 평균    2023    2024

생산량

57.4

60.7

44.5

갈치

19.3

27.2

20.8

꽃게

45.9

23.4

13.5

살오징어

고등어류
134.4

163.2

134.8

멸치

162.4

147.8

120.0

회유 경로 변화로 인한 수급 불확실성 증대 치어 밀도 감소 및 서식지 분산

넙치(광어) 참다랑어 오징어

성장 지연 및 폐사율 증가

해수온 상승으로 식탁에서 사라지고 있는 수산물

해수온 상승이 주요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생산량 감소 주요품종		  (단위: 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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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업생산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어업 생산량은 전년대비 2.2% 감소했는데, 그 중에
서도 소비자의 수요가 큰 고등어류(-17.4%), 갈치(-26.6%), 오징어(-42.0%)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으며, 꽃
게와 멸치도 각각 23.3%, 18.8% 감소하였다. 특히 오징어는 지난 5년 평균 생산량은 4.5만 톤이나 2023
년과 2024년 생산량은 각각 2.3만 톤과 1.3만 톤으로 급감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산물 생산량의 감소에는 해수온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징어의 경우 전·평년 대비 
2~4℃ 높아진 수온으로 서식지가 분산되고, 치어들의 밀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다른 어종들도 서식지 변화
로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수온 상승은 양식어종 및 원양어업 어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대표적
인 양식어종인 넙치(광어)는 수온이 29~30 ℃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성장이 지연되고 폐사율이 증가한다. 
원양어업 어종인 참다랑어도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회유 경로 변화로 안정적인 수급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
다. 결국 기후변화가 수산물 공급망 전반에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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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글로벌 및 국내 동향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위기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제기구, 정부,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뿐 아니라 전반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활발히 추
진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 전략을 논의하기에 앞서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
기 위한 국내외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위한 다양한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위기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기업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TNFD 
대응을 위한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가 출범하는 등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전면 확대, 수산물이력제 확대, 친환경 수산물 인증 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 등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위한 기존 정부의 규제와 인
센티브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COP16 개최

2024년 10월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최된 COP16에서는 아
이치 목표(AiChi Targets) 실행 상황 점검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의제들이 다뤄졌다. 회의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
한 국가별 기여방안과 지속가능한 농업·어업·임업 정책 등
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
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기후-생물다양
성을 연계하는 다자간 협력을 결의하였다.

네슬레(Nestle)는 자사의 ‘책임있는 소싱 표준(Responsible  
Sourcing Standard)’을 강화하여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원료 공급망의 생물다양성 영향을 평가한다. 공급업체가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급망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하거나 개선을 유도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GBF 
목표에 대응하고 있다. 

글로벌 보전 목표 ‘30 by 30’ 채택

30 by 30는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의 30%를 보호구
역으로 설정해 생물다양성과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달성
하려는 글로벌 보전 목표이다. 한국도 보호구역 확대를 추진
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해양 보호구역은 전체 바다 면적
의 약 2%에 불과해 더 많은 정책적·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법적 기반 및 지자체·민간 협력 강화, 과학적 데이터
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 및 국제
적 협력 증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수산기업 타이유니온(Thai Union)은 자사의 지속가
능성 전략 ‘Sea Change’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이나 생태적
으로 중요한 해역에서의 조업을 지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
다.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조업 선단의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조업한 이력이 있는 공급업체와의 거
래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를 도입하였다. 

30 by 30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NFD)  
출범과 글로벌 이니셔티브화  

TNFD는 기업이 자연 리스크를 평가하고 재무 보고서에 포함
하도록 돕는 글로벌 프레임워크로 생물다양성 손실, 기후 변화, 
자원 고갈 등 자연적 요인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
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ESG 보고서에 자연 관련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기준을 강화하고, 기업이 자연 보호와 지
속가능한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TNFD에 따라 공시하고 있는 기업은 2022년 최초로 공시한 
일본의 기린홀딩스, 태국의 CP그룹, 네덜란드의 Philips를 비
롯해 58개국 1,100여 곳에 달한다.(2024년 기준) 
글로벌 농식품 기업 ‘올람(Olam)’은 TNFD를 적극적으로 도입
해 양식 새우 공급망을 분석하여 맹그로브 숲과 같은 서식지 손
실로 인한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다. 또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일
선 양식장이 ASC 인증을 받도록 지원하는 등 리스크 완화를 위
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４.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위한  
국내외 움직임

2021

2024

2024

생물다양성 및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

14-15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보고서 



PSI (PRODUCT SUSTAINABILITY INITIATIVE) 16-17

SBTN은 2019년 설립된 글로벌 네트워크로 기업이 생물다
양성 목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경영 전략에 통합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2025년 4월 SBTN은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과학 기반 목표 수립 방법론을 공개하였다. 이 방법론은 
해양 보호구역 확대, 지속가능한 어업과 오염 방지 등을 목표
로, 이에 따라 기업은 해양 생물다양성과 자원 관리 목표를 설
정하고 평가하여 ESG 보고서와 경영 전략에 반영할 수 있다.

글로벌 식품기업 ‘마즈(Mars)’는 과학기반 목표 설정을 자
사 비즈니스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 자사 반려동물 식품에 사
용되는 수산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SBTN 가이드라
인에 따라 공급망의 해양 생태계 압박 요인을 정량적으로 평
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모든 수산물을 지
속가능한 출처에서 조달’ 등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과학기반 목표 네트워크 
(Science Based Targets Network, SBTN)의  

해양 부문 목표 수립 방법론 공개

2025

2025

청색전환 (Blue Transformation)  
실현을 위한 FAO 중심  

국제사회의 노력

청색전환 (Blue Transformation)은 지속가능한 양식업
과 어업, 수산물 가치사슬을 통해 수산 식품 시스템이 식량
안보와 영양,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모두를 위한 건강하고 저
렴한 식단에 기여하려는 이니셔티브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는 이를 통해 사회·환경·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
사슬을 구축해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
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도모한다. FAO는 또한 수산 식품 시
스템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것에 중
점을 둔 2022-2030 청색전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해양관리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
는 블루푸드로의 식품 시스템 전환을 지지하며,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과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
다고 언급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비롯한 여러 기
관은 해조류와 어패류 중심의 블루푸드 소비 확대를 장려하
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까르푸
(Carrefour), 알리바바(Alibaba) 등 630여 개의 기업이 동
참하며 블루푸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보고서 

이러한 국내외의 흐름은 생물다양성과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기업에게는 새로운 리스크이자 기회로 작용
하고 있다.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프레임워크와 보전 목표들이 법률과 규제, 제도로 구체화될 경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수산물을 조달하는 리테일러에게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TNFD 등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정보공개 및 공시
가 탄소배출량 공시처럼 점점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이미 정부가 다양한 제도와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강화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적극
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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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024

2024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결성

2024년 4월 환경부는 산업계와 자연자본 공시 기반이 필요
하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를 결성하였
다. 협의체의 목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자본 공시
체계의 확립 및 기업의 관련 역량 강화로, 이를 통해 기업들이 
환경적 책임을 다하면서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
도록 돕는다. 2025년 3월 27일에 열린 제5차 자연자본 공
시 협의체 회의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립생물자원관이 
주도하는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컨설테이션 그룹)’이 
출범해 기업의 실질적인 자연자본 공시 활동을 지원한다.

신한금융그룹은 TNFD에 가입하고 자사 금융 포트폴리오의 자연 
리스크를 관리하며 자연 친화적 금융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2030년까지 녹색금융 규모를 30조원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자연기반해법 (Nature-based Solutions) 관련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해양생태
계를 위한 복원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블루 파이낸스 확대도 추진
하고 있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2028년까지 전면 확대 

정부는 2024년 12월 발표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
응 종합계획’에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
다. TAC는 각 어종별로 자원평가를 거쳐 정한 어획량 내에서
만 어획을 허용해 남획을 방지하고 어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제도로 한국은 1999년부터 일부 어종에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2024년 7월 TAC 적용 해역과 어
종을 일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의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들
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양식업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수산물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어획량 규제는 공급 불안정성과 가격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개별 기업은 정책 방향성에 맞
춰 대체 어종 발굴, 수입산 수산물의 비중 조절 등 공급 포트폴
리오 다변화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수산물인증 제도 확산을 위한 
생산지원 직불제 규모 확대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양식업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
해 2025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규모를 작년보
다 65억원 늘어난 41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친
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어가에 생
산비를 지원하는 인증 직불제와 친환경 인증 기준을 충족하
는 배합사료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배합사료 직불제로 
구성된다.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는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어업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인증하는 제도로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구분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 받은 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제품에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속가능한 양식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향성
과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는 최근의 소비 트렌드를 고려할 때,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인증을 받은 수산물 공급 확대에 대한 지
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8

수산물이력제 대상 확대  
 
수산물이력제(Seafood Traceabil ity System)는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
리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심하
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불법어획으로 인한 
수산물 유통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상품을 믿고 구
매하고, 생산자는 수산물에 대한 품질과 위생정보를 효과적
으로 관리하여 축적된 정보로 소비자의 소비패턴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도입 20년이 지난 이후에
도 참여율은 10%대를 밑도는 등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
는 이력제 참여자의 부담을 낮추어 수산물이력제 참여를 제
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마트는 넙치, 멸치, 굴비, 굴, 고등어 등을 수산물 이력제 상
품으로 운영(2024년 기준)하고 있다. 또한 이력제 상품 확대
를 위한 수산식품 민간 참여 이력제 업무 협약을 해양수산부
와 체결하고, 해양수산부 및 LG헬로비전과 수산물이력제를 
홍보하는 활동도 진행하였다.

Seafood 
Traceabi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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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의 생태계와 인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산물 관할권 이니셔티브

(Seafood Jurisdictional Initiative, SJI)

WWF의 ‘수산물 관할권 이니셔티브(SJI)’는 특정 해역의 생태계와 
인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SJI는 
ASC, MSC와 같은 기존 인증제도가 남획, 멸종위기종 보호, 어업
인의 인권 보장, 기후변화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
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며, 해양 보전의 원칙을 어업과 양식업에 통합
하고 특정 지역의 환경·사회적 복지를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이를 
통해 불법 어업 종식, 멸종위기종 보전, 해양보호구역 관리, 기후변
화 대응, 어업 공동체의 복지 증진 등 다차원적 목표를 추구하며 기
업의 수산물 공급 및 정부 정책이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의 지속가
능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자 한다. 

지속가능한 유통업을 위한  
바스켓(Basket) 프로그램

2011년 출범한 바스켓(Basket)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영국 소
비자들의 장바구니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성과지표이다. 기후, 삼림전용 및 전환, 
식생활, 농업, 해양, 식량 폐기물, 포장 등 7개 핵심 분야에 걸쳐 유
통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유통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을 제시한다. 이중 해양 및 수산 분야에는 유통업계가 지속가능한 
수산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멸치, 정어리 등 먹이 어
류가 양식 사료로 과도하게 어획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원에서 수산물을 조달하기 위한 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를 위한 WWF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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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급망 전환 전략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등 공급망 내의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의 여러 흐름은 기업에게 공급망 다각화와 같은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https://www.wwf.org.uk/food/seascape-approach 
 https://www.wwf.org.uk/wwf-basket 

2030 목표
100%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된 수산물 유통 
지속가능한 어분·어유 대체 원료 및 수산 가공 부산물 사용을 확대하여 
사료용 어류 의존도 비율(Forage Fish Dependency Ratio,  
FFDR)을 1% 미만으로 감축

성과지표
인증 받은 자연산 및 양식 수산물 조달 비율(%)
SJI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는 자연산 수산물 비율(%)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식 수산물 제품의 비율(%)
- 사료용 어류 의존도 비율(어분 및 어유) 1% 미만 
- ASC 사료 표준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을 획득한 사료 원료 

WWF의 바스켓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수산 분야 
2030 목표와 성과지표

SJI Basket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수산물 생산을 유지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

수산물 공급의 다양화
 

특정 수산물 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수산물 종을  

조달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생산량 
감소의 영향 완화

해양생태계 보전 노력 

기후변화로 인해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물 공급 전환 전략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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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글로벌 유통사의 실행 사례
전 세계의 여러 유통사들은 WWF와의 협력을 통해 자사의 수산물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는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공급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비즈니스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는 대표적인 파트너십 사례를 소개한다. 

* https://seafoodsustainability.org/certification-yields-greater-resilience-for-the-bahamas-lobster/ 

WWF는 가시돗새우(Spiny Lobster) 어업의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해 2010년 어업개선프로젝트 (FIP)를 시작하고 기술적 지원과 
지침을 제공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코스트코와 같은 주요 구매처
의 지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코스트코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어가에서 생산된 새우에 대한 구매를 보장하여 이해관계자가 엄격
한 MSC 인증 기준을 충족하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이는 WWF의 기술적 지원과 코스트코의 시장 기반 접근이 어업 
행태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낸 대표적인 사례로, 코스트코는 현
재에도 MSC 인증을 받은 바하마 가시돗새우를 우선적으로 유통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바하마 가시돗새우(Spiny Lobster)  
생산과 소비를 위한 협력 사례*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 관련 글로벌 유통사 전략 실행 사례

에데카(EDEKA)코스트코(COSTCO)

목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코스트코의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 구조 구축 및 개선 

핵심 전략

시사점
지속가능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어가 및 공급업체 지원

테스코(TESCO)

목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계 인구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기후위기와 

자연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으로 전환

핵심 전략

시사점
� 환경뿐 아니라 노동, 인권 등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의제 전반에 대한 대응

목표
수산물, 목재, 팜유, 대두, 기후, 담수, 포장재, 조달관리 등 8개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

핵심 전략

시사점
환경적 영향이 큰 판매품목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

�자연산 수산물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처 계약 

어업 개선 프로젝트(FIP)를 
통해 어가가 MSC 인증을 
받거나 코스트코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

ASC, MSC  
인증 제품 비중 확대 및  

FIP 지원

양식 사료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대체 사료 원료 개발· 

사용 지원 추진

참치 통조림 등 특정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지속가능성 공급 정책 수립 및 이행

참치 대상 생태계 및 사회적 
영향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공급 접근법 개발 
및 적용

생물학적 상태, 어업 활동, 
수산자원 관리 및 보전 조치, 
거버넌스, 인권, 이해관계자 

등 주제별 구체적 기준과 
가이드를 통해 참치 어획과 

유통 전반에서 지속가능성 제고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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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전략 >>

기회 요인 및 전략적 제언 

5. 이마트,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해수온 상승은 주요 수산물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광어, 우럭 등 양식 어종과 
참다랑어와 같은 회유성 어종이 고수온에 민감하게 반응해 수급 불안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광어 : 수온이 29-30℃ 이상 상승할 경우 폐사율 증가, 성장 지연 등이 나타나,  
지난 2년 간 도매가 약 36% 수준 상승
우럭 :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고온 피해가 누적되어 일부 점포는  
공급 불안정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발생
참다랑어 : 회유 경로 변화로 수급 예측이 어려워져, 출하 시기와 공급량의 불확실성 증대 
멸치 : 국내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에도 불구하고 대체 수입산의 품질 부적합으로 인해 공급 
공백 발생

이에 더해, 정부의 어선 감척 정책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이지만, 기후 리스크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일부 품목의 수급 기반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장기적 구조화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고수온 피해가 반복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육상양식 기술 적용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생산자와 유통사의 공동 투자모델 또는 시범사업 중심의 협업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멸치와 같이 대체 수산물이 부재한 품목에 대해서는 소형 어류 양식 기술 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거나 가공 제품으로의 전환 등 상품 전략의 다변화를 모색해볼 수 있다. 

수온 예보, 어장 별 작황 정보 등 기후정보 기반 수급 모니터링 체계 도입도 필요하며,  
기후 리스크에 기반한 가격 변동 및 품질 이슈 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급 차질 시 소비자와의 신뢰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마트는 산지 어종 다변화, 상품 리포지셔닝, 글로벌 인증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응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은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을 막는 주요 원인이다. 장기적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기술 혁신 지원을 통해 수산물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마트는 ①육상양식 기술 활용, ②희소성 기반 프리미엄 전략,  ③고급 가공제품 라인 강화 및 해외 시장 대응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기후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산물 식탁’을 제공할 수 있다.

위험 인식 >>1 3

2 4대응 전략 >>

전략 1. 산지 어종 다변화 전략 

국내외 주요 산지로부터 광어, 우럭, 연어, 전복 등 다양
한 어종을 분산 확보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기후 리스크
를 줄이고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2028년 
TAC의 전면 확대에 따라 현재 포함되지 않는 여러 어종
에서 공급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외 다양한 소
싱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육상양식 기술 활용

이마트는 육상양식 기술 기반의 친환경·기후적응형 수
산물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
유하고 있다. 고온에 민감한 어종을 중심으로 스마트 육
상양식(RAS) 기술을 활용하면, 기후 스트레스에 따른 
양식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프리미엄 상품군으로의 
리포지셔닝이 가능하다.

전략 2. 상품 리포지셔닝

수온 피해가 빈번한 대표 어종인 광어는 ‘프리미엄 광
어’로 리포지셔닝하여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품질 · 유통 전과정을 차별화된 기준으로 관리하여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는 것으로, 공급 불안정 리스크
에서 벗어나 매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고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2. 희소성 기반 프리미엄 전략

참다랑어, 오징어와 같은 회유 어종의 불안정한 수급 상
황은 ‘계절한정’ 또는 ‘한정수량’의 관점에서 환경 변화
에 따른 조달 비용을 반영하되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
자에게 희소성 기반의 프리미엄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구조적 리스크를 브랜드 차별화 
요소로 전환하는 방식이 된다. 

전략 3. 글로벌 인증 확대 

MSC·ASC등 제3자 글로벌 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유
통·판매 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제3자 
글로벌 인증은 수산물의 생산부터 조달까지 추적가능성
(Traceability)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수산물 이력제 확
대와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
에게는 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다.

3. 고급 가공제품 라인 강화 및 해외시장 대응 확대

김, 전복 등 품질 경쟁력을 갖춘 수출 유망 품목은 고급 
가공제품 라인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군을 확장함으로써 수산물 공급망 회복 탄력
성을 높이고 시장 기반의 리스크 분산 전략을 실현할 수 
있다.

P R E M I U M Limited 
quantity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보고서 

출처: emart Net Zero Report 2025, p.26~p.29, ‘이마트 공급망의 기후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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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2022년 WWF와 함께 개발한 지속가능한 상품 이니셔티브(PSI)를 바탕으로 유통업계 최초로 수
산물을 포함한 7가지 주요 원재료의 지속가능한 소싱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공급망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Emart Net Zero Report 2025’에서는 기후변화가 이마트의 공급망에 미치는 위험을 분석하
여 식별된 고위험군에 대한 개별 전략과 더불어 이마트의 대응 역량 평가 및 장기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수산물도 노지에서 재배하는 과채류와 더불어 우선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으
로 분류되었으며, 이마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산물 공급망 위험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프레임워
크를 구축하였다. 이렇듯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SBTN, TNFD 등 생
물다양성과 자연자본 정보 공개와 목표 설정을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에서 추구하는 바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마트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공급 불안정성에 대응해 산지 다변화, 글로벌 인증 확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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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이마트에서 취급하고 
있는 수산물 품목의 대부분이 수온 상승, 이상해류 등 
기후변화의 요인으로 인해 공급 불안정을 겪고 있다. 
이마트는 수립한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공급 산지 다각화, 
대체 품종 개발, 공급망 통합 관리 등의 전략을 통해 
수산물 공급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28-29

이마트에서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 수급 지역 현황	 (2025년 상반기 기준)

1

2

3

4

5

6

7

8

9

10

 갈치

 오징어

 고등어

 새우

 연어

 전복

 광어

 명란

 참치

 조미김

세네갈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베트남/사우디/말레이시아

노르웨이

-

-

러시아

지중해(냉동)/호주(냉장)

제주

방어진/구룡포(동해), 장항, 보령/신진도(서해)

부산/통영/주문진

신안/무안/태안/고흥/제주도 등

-

완도

제주

-

-

서천/신안/해남 등(서해~남해 지역)

어종 해외국내

이마트에서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 수급 지역 현황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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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35억투자

일렉스오징어 새우

고등어

30-31

이마트의 주요 어종별 대응 전략

변화 요인

- 주요 산지인 제주도의 어황 약화로 인한 물동량 점진적 감소 
- �2024년 생산량 4만 4,500톤으로 전년 대비 26.6% 감소
- 이상 해양기후 및 자원 감소의 영향으로 추정 

세네갈 갈치 수입 확대(35억 투자) 등  
공급산지 다각화 추진

이마트의 대응

변화 요인

- 국내 어획량 지속 감소 
- 2024년 생산량 1만 3,546톤으로 전년 대비 42% 급감 
- 연안 수온 상승 및 어장 변화 등 자연적 요인 반영 

포클랜드 해역의 ‘일렉스’ 어종 수입 확대  
(단, 최근 해당 해역 공급에도 변수가 있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

이마트의 대응

변화 요인

- 부산 등지의 주 산지에서 소형 어종 중심으로 어획 
- 고수온 및 기상악화로 중대형급(400g 이상) 어획량 감소 
- 내수용 물량 부족으로 아프리카 등으로 역수출 증가 

- 노르웨이산 고등어 확대 도입
- 추가 대체 산지로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 

모니터링 중

이마트의 대응

변화 요인

- �양식 새우는 전염병, 수온, 치어 품질 등에 따라  
생산량 및 수확 시기 변동 큼 

- �껍질새우는 수입 조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환율 및  
산지 생산량의 영향을 크게 받음 

- 산지 다각화로 리스크 완화 전략 추진 중
- 베트남, 말레이시아 외 사우디아라비아산 

껍질새우 수입 추진 

이마트의 대응

이마트는 앞서 설명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요 어종별로 맞춤 대응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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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연어

조미김광어

- 그룹사 단위 통합 매입으로 리스크 완화
- �추가 대체 산지로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 

모니터링 중

이마트의 대응변화 요인

- �노르웨이산 기준 생산량 규제(Biomass),  
질병(Sea Lice), 해파리 습격 등 양식 리스크 증가

- �해외산지의 환율 강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항공 물류비 증가 

변화 요인

- �부산 등지의 주 산지에서 소형 어종 중심으로 어획 
- �고수온 및 기상악화로 중대형급(400g 이상) 어획량 감소 
- �내수용 물량 부족으로 아프리카 등으로 역수출 증가 

동해안 신규 어장 개발 및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성 인식 

이마트의 대응

변화 요인

- 여름철 지속된 28℃ 이상 고수온으로 대량 폐사 빈번
- �전력 및 인건비 상승, 고등어 및 정어리 등  

생사료 가격 급등의 영향

- 제주 표선 일대의 해역 양식장 클러스터화로  
공급 안정성 확보

- 사료비 지원, 취수관 연장 등 양식장 상생 지원 병행

이마트의 대응 변화 요인

- �원초(물김) 생산량은 안정적임에도  
마른 김 시세는 2배 이상 급등 

- �K-푸드에 대한 지속적인 인기, 수출업자의 수요 폭증으로 
내수용 물량 확보 어려움

- 마른 김 경매제 도입 등 가격 투명화 및 시세  
안정화 방안 필요성 대두

-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구조 개선 필요

이마트의 대응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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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F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서식지 파괴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중단하
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궁극적으로 자연에 기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물다양
성과 사회적 측면에서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조달을 배제하고, 기업의 소싱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선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생산(Accountability)되는
지 추적할 수 있는(Traceability) 수산물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MSC, ASC와 같은 제3자 글로벌 인증제도를 활용해 원재료의 투명성과 추적가능성을 확
보하는 것이다. 

이마트 역시 지속가능한 원재료 조달을 위해 MSC, ASC 등 어업 및 양식업과 관련된 인증을 받
은 수산물의 유통·판매를 확대하여 가치사슬 전반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단계별 전략*

* https://seafoodsustainability.org/improve-your-sourcing/ 

전략
노동 착취 근절
(Abolish labor abuses)
서식지 전환 중단
(Stop habitat conversion)
공급망 내 멸종위기종 보호
(Protect endangered species)
어업 및 양식장 전환 지원
(Transition your source fisheries and farms)
신뢰가능한 인증 수산물 조달 및 검증 획득
(Source credibly certified seafood & get 
verification)
네이처 포지티브 비즈니스 지원
(Support nature-positive business)

세부내용
공급망 내 부적절한 관행,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실사 수행을 통한 리스크 완화
맹그로브 숲 등 서식지 전환이 발생하지 않는 양식장에서 
수산물 조달 등 생산·유통 과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려
멸종위기종이 자사 공급망에 포함되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어업 개선 프로젝트와 양식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공급망 내 
어가 및 양식장이 MSC, ASC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MSC, ASC 등 제3자 국제 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조달 
확대를 통한 유통·판매하는 수산물의 지속가능성 확보

사람과 기후, 생물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이처 포지티브 비즈니스를 통해 끊임없는 
환경과 사회 변화에 대응

*어업개선 프로젝트(Fisheries Improvement Project, FIP) 
FIP는 기존의 수산물 공급망을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협력
적 지원책이다. 이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MSC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며, 이
를 위해 어업인, 유통사, NGO,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과학적 자원 관리, 환경 영향 감소,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를 단
계적으로 이행해 나간다. 
특히 FIP를 통해 유통업체는 단순히 완성된 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국내 생산자들이 MSC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 기술, 
판로를 지원하는 능동적인 투자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FIP는 국내산 수산물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높여 ‘국내산이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한’ 이상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 기반을 확보
할 수 있으며, 참여 기업의 ESG 경영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양식개선프로젝트(Aquaculture Improvement Project, AIP)
AIP는 양식업의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다자간 협
력 프로그램이다. 이는 자연산 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FIP와 동일한 개념을 양
식업에 적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표준인 ASC 인증 획
득을 목표로 한다. 
AIP는 양식 생산자, 사료 공급업체, 가공·유통사, NGO, 정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해당 양식장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
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지속가능한 사료 사용, 수질 오염 및 폐기물 관리, 질병 
통제를 위한 항생제 사용 저감, 노동자의 인권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이 포
함된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 어업 개선 프로젝트(Fisheries Improvement Project, FIP)와  
양식 개선 프로젝트(Aquaculture Improvement Project, AIP)**

* https://www.wwfkorea.or.kr/data/file/korean_report/3554271915_Z5q7gOYP_2d6525429bdbfc983c43d6c0d3fa4748231fe84a.pdf 

2단계
소싱 구조 개선

(Improve your sourcing)

1단계
고위험 지역 배제

(Eliminate high risk areas)

장기적인 수산물 공급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WWF의 제언 
이마트는 WWF와 함께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장기적으로 수산물 공급
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 WWF는 아래와 같이 수산물의 장기적
이고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별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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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마트 수산물의 책임있는 조달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2022년 PSI 보고서에서 공개된 지속가능한 원재료 공급 로드맵은 이마트가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지속가능인증 상품 
매입 확대, 유통사 인증 획득 등 내부적인 노력은 물론 협력사를 비롯한 농가와 어가에 대한 인증 
지원 등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이 함께 담겨있다.

이마트는 수산물 공급 로드맵의 실행 과정에서 국제 인증 확대라는 전략적 목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의미 있는 성과와 함께 현실적 어려움 및 향후 개선 과제를 동시에 확인하였다. 특히 
MSC·ASC 인증 수산물 확대는 이마트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카테고리 전략의 핵심이지
만, 유통업 특유의 운영 구조는 인증 유지에 있어 현실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증받은 원재료가 점포에 입고되더라도 매장 내 손질·가공·포장 과정을 거치는 순간 
인증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이는 MSC·ASC 인증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인증 상품으로 판매되기 위해서는 해당 매장이 별도의 CoC(Chain of Custody) 인증을 보유해
야 하는 제도적 요건 때문이다. 현재 운영 중인 인증 상품은 대부분 완제품 형태에 국한되어 있으
며, 대형마트의 특성상 산지 직송 원물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손질·판매하는 방식에서는 인증 확대
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어려움은 유통업계가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적·운영적 개
선을 모색해야 할 과제로 인식된다.

이마트의 수산물 공급 로드맵 달성 현황	 (2025년 상반기 기준)

2025년 현황 : 명란 5개 제품 전체 MSC 인증 완료

갑각/패류

STEP 2 (상반기 진행 상황)

· �이마트에서 판매 중인 명란 100% 
	 -MSC 인증 제품으로 운영  
	 -�MSC 인증 원물 직접 매입 

(‘24년 80톤, ‘25년 70톤) 
	 ⁃(2025.04) MSC CoC 인증 획득 
· FSC 인증 펄프 활용 사탕수수용기 사용
	 ⁃(2025.01) 2개 제품 적용 

STEP 3 (하반기 계획)

· MSC 인증 명란 2개 제품 추가 개발
· �FSC 인증 펄프 활용 사탕수수용기 사용  

5개 제품으로 확대 

명란

갑각/패류

냉동생선

생선회

새우

냉동 새우

광어

MSC 인증 새우 국내 운영 현황 없음 

무항생제 새우 1개 상품을 운영하였으나, 현재 미운영

이마트에서는 30여개 광어 바다목장 양식장을 통해 광어를 공급하고 있으나, 양식장별 공급량 격차가 커 

현실적으로 ASC 인증 광어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움 

2025년 현황 : ASC 인증 전복 2개 제품 판매 중 

2025년 현황 : 전국 이마트 중 60여개 점포에서 MSC 인증 참치 3개 제품 판매 중 

전복

참치

생선회

건해산

2025년 현황 : ASC 인증으로 조미김 1개 제품 트레이더스 판매

조미김

STEP 1 (현황파악 단계)

· ASC 인증 조미김 판매 중 

STEP 2 (상반기 진행 상황)

· �(2025.05) ASC 인증  
조미김 1개 제품 추가 개발 

STEP 3 (하반기 계획)

· ASC 인증 조미김 확대 개발 

STEP 1 (현황파악 단계)

· MSC 인증 명란 4개 제품*
	 ⁃MSC 인증 원물 직접 매입 
	 ⁃MSC CoC 인증 운영**
· FSC 인증 펄프 활용 사탕수수용기 사용

STEP 1 (현황파악 단계)

· �ASC 인증 완도활전복 상품 개발 

STEP 2 (상반기 진행 상황) STEP 3 (하반기 계획)

· �ASC 인증 규격전복 2개 제품 운영 
(일부점포)

	 ⁃데친국산전복회 / 버터로 굽는 국산 전복

STEP 2 (상반기 진행 상황) STEP 3 (하반기 계획)

· �MSC 인증 참치 적극 홍보를 통한 매출 
활성화 기대 

STEP 1 (현황파악 단계)

· MSC 인증 참치 3개 제품 판매 중 

21 3 4

바이어 KPI에  
지속가능 인증 상품 매입 

관련 내용 반영

CoC 
(Chain of Custody) 또는 
유통사 인증 획득을 통한  
PL상품 인증 홍보 진행 

협력사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통한  
이마트 공급 체계의  

공정한 전환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농가 및 어가에서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보고서 

*SKU(Stock Keeping Unit, 재고 유지 단위)를 기준으로 함. 
**CoC(Chain of Custody, 공급망 관리 연속성)인증: 생산자부터 가공, 유통, 수출, 수입, 판매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부여하는 인증 



한편, 이마트는 단순한 공급 관점의 ESG 전환을 넘어, 유통 전 과정에서의 환경 발자국 저감
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수산물 배송용기를 기존 
EPS(발포스티렌)에서 다회전이 가능한 리터너블 박스(Returnable Box)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
는 공급망 전반의 환경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소비·유통 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ESG
적 실천으로 평가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마트는 수산물 공급 로드맵 이행 과정에서 국제 인증 확대와 친환경 물류 혁
신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공급망 관리 차원을 넘어 국내 유통업계
의 지속가능성 체계 전반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제시한다. 향후 이마트는 인증 수산물 
확대를 위한 CoC 인증 매장 확대, 소비자 인식 제고 캠페인, 친환경 물류 인프라 고도화를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과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이 심화되는 오늘날, 유통업은 단순한 상품의 전달을 넘어 지속가능
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마트와 WWF는 ‘지속가
능한 상품 이니셔티브(PSI)’를 기반으로 수산물 공급망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국내 유통업계의 ESG 전환을 선도하고자 노력해 왔다.

앞으로 양 기관은 수산물 공급망의 구조적 전환과 기후 회복력을 높이는 전략을 더욱 고도화할 계
획이다. 이마트는 국내외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기후·생물다양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어종 및 산지의 다변화, 스마트 육상양식 등 기후 적응형 기술 도입을 포함한 실행 전략을 강
화해 나갈 것이다. WWF 역시 이마트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인증 원재료의 유통 확대
와 소비자 인식 개선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산지 다변화에 따른 수송
거리 증가가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 등 수산물 공급의 환경적 영향을 장기적·통합적 관점에서 평
가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향후 다른 원재료 공급망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마트와 WWF의 이러한 노력이 수산물을 넘어 다양한 원재료 공급 전반으로 확산되어, 국내 유
통업계와 소비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위한 지
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실천에 귀중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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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 인증 
(수산양식관리협의회,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ASC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양식 수산물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인증제도로 해양과 어업, 야생개체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조성을 목표로 하며, 엄격한 기준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을 증명 가능
하게 한다. ASC는 전 세계에서 수산물의 책임 있는 생산과 유통 및 
소비자와 시장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수산양식업의 양식 방식을 시장에 도입하고 있다. 

MSC 인증  
(해양관리협의회, 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가올 미래 세대를 위해 풍부한 바다 
자원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수산물을 고갈시키는 행위를 방지하
고 해양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지속가능 어업 활동을 위한 인증 프
로그램이다. 전 세계 자연 수산물의 약 19.3%가 MSC 인증 어업에
서 생산되고 있으며, MSC 인증은 지속가능한 자원량 유지, 환경영
향 최소화,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 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인증제도가 제시하는 기준과 가치는 우리 사회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의 역할을 수행한다. 인증제도를 통해 기업은 
책임 있는 생산 방식을 준수하고, 소비자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선별해 선택할 수 있다. 이마트는 PSI Phase 1
에서 제시한 소싱 로드맵에서 ASC, MSC와 같은 국제 인증을 받은 상품을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기준 중 하나로 삼았다. 여기서는 수산 분
야의 대표적인 글로벌 제3자 인증제도인 ASC와 MSC 인증을 간략히 소개한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수산물, ASC와 MSC 인증

출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인증제도 (WWF, 2024)

7. �다음단계 : 소비자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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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보전과 생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2년 5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한국을 포함해 총 
196개 국이 가입.

아이치 목표(AiChi Targets): 2011~2020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서식지 
손실저감, 보호지역 확대, 멸종위기종 관리 등 국제적으로 추진할 20가지 보전 
목표 및 이행방안을 담은 전략계획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
택된 프레임워크로 2050년까지의 장기 목표 4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30
년까지의 실천목표 23개 등으로 구성

해양관리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 미래의 안정적인 수
산물 공급을 위해 지속가능어업 국제 표준을 제정하고 에코라벨 도입을 장려하는 
국제 비영리기구로 지속가능한 어업과 관련된 제3자 글로벌 인증제도 운영

수산양식관리협의회(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ASC): 책임있는 
양식업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고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구로 지
속가능한 양식업과 관련된 제3자 글로벌 인증제도 운영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 제도: 각 어종별로 자원평가를 
거쳐 정한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해 남획을 방지하고 어업 생태계의 건강
성을 유지하는 제도로 한국은 1999년부터 일부 어종에 도입했으며 매년 해양수
산부 장관이 시행계획을 고시

어업개선프로젝트(Fisheries Improvement Projects, FIP): 대상 어장이 
MSC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대상 어종, 어법, 어장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 

양식개선프로젝트(Aquaculture Improvement Project, AIP): 대상 양식장
이 ASC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FIP와 동일하게 양식장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공급망 관리 연속성(Chain of Custody, CoC) 인증: 생산자부터 가공, 유통, 
수출, 수입, 판매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부여하는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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